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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러브 유"에 손하트 팬서비스…약속 지킨 알카라스·신네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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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얀니크 신네르가 9일 오후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현대카드 슈퍼매치 14'에서

팬들에게 손 하트 하고 있다. 2026.01.09. yes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김진엽 기자 = 테니스의 재미를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던 남자 세계 랭킹 1위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와 2위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가 처음 만난 한국 팬들 앞에서 수준 높은 경기력을 선보였다.

알카라스와 신네르는 10일 오후 4시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진행된 '현대카드 슈퍼매치 14 얀니크 신네르 vs 카를로스

알카라스' 메인 매치에서 치열한 경기를 펼쳤다.

친선전임을 잊게 만드는 1시간 46분간의 팽팽한 접전 끝에 알카라스가 2-0(7-5 7-6<8-6>) 완승을 거뒀다.

1세트 게임 스코어 5-5 상황에서 알카라스가 이날 첫 브레이크에 성공하면서 분위기를 주도했다.



2세트는 타이브레이크까지 이어졌다.

이때부턴 웃음기를 뺀 총력전이 진행됐다.

타이브레이크 포인트 7-6으로 앞선 알카라스가 포핸드 샷을 날렸고, 신네르가 받아냈지만 공이 네트에 걸리면서 경기는 알카

라스의 승리로 끝났다.

[인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얀니크 신네르(왼쪽)와 카를로스 알카라스가 9일 오후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현대카드 슈퍼매치 14' 경기에 앞서 워밍업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6.01.09. yesphoto@newsis.com

이날 경기는 세계 남자 테니스를 양분하고 있는 '최고의 라이벌' 알카라스와 신네르가 국내에서 처음 맞대결을 펼쳐 많은 이목

을 끌었다.

특히 새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호주오픈을 앞두고 열리는 두 선수의 격돌인 터라 관심도는 배가 됐다.

2003년생 알카라스와 2001년생 신네르는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 라파엘 나달(스페인), 로저 페더러(스위스)가 이룬 '테

니스 빅3 시대'의 뒤를 이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선수는 지난 2024년 6월 이후 세계랭킹 1, 2위를 오가며 '2강 체제'를 굳혔다.

지난 두 시즌 4대 메이저대회 우승 트로피도 이들의 높은 수준을 뒷받침한다.

[인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카를로스 알카라스가 9일 오후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현대카드 슈퍼매치

14'에서 얀니크 신네르와 경기하고 있다. 2026.01.09. yesphoto@newsis.com

알카라스는 2024년과 프랑스오픈과 윔블던, 지난해 프랑스오픈과 US오픈 우승을 기록했다.

신네르는 2024년 호주오픈과 US오픈, 2025년 호주오픈과 윔블던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상대 전적에선 알카라스라 10승6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가장 최근 맞대결이었던 지난해 11월 남자프로테니스(ATP) 파

이널스 결승에선 신네르가 2-0 완승을 거둔 바 있다.

공식 상대 전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새 시즌을 앞둔 라이벌의 매치업인 만큼 팽팽한 경기가 펼쳐졌다. 치열함과 유쾌함이 공

존했다.



[인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얀니크 신네르가 9일 오후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현대카드 슈퍼매치 14'에서

카를로스 알카라스와 경기하고 있다. 2026.01.09. yesphoto@newsis.com

신네르는 전날 사전 기자회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일 코트에서 즐기는 거다. 많은 분이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며 "팬분들께 최대한 즐거운 경기를 보여드리고 싶다. 테니스가 어떤 스포츠인지 보여드리고 싶다"고 다짐했는데, 그 약속

을 코트에서 현실로 만들었다.

이들은 백핸드발리 랠리, 다리 사이로 시도하는 감각적인 스윙 등은 물론, 평소보다 더 격렬한 세리머니 등으로 관중들을 열광

시켰다.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들이 펼친 명경기에 현장을 찾은 팬들은 환호성으로 화답했다.

특히 팬들과 직접 호흡하는 장면을 자주 연출했다.

1세트 도중 한 여성 관중이 신네르를 향해 "아이 러브 유(사랑해요·I Love you)"라고 외치자, 신네르는 해당 팬이 있는 거로 예

상되는 관중석을 향해 손하트를 하기도 했다.

이에 질세라 알카라스의 팬으로 추정되는 남성 관중이 "아이 러브 유"라고 소리치자, 알카라스는 코트 전체를 향해 손하트를

그렸다.



[인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얀니크 신네르가 9일 오후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현대카드 슈퍼매치 14'에서

객석 어린 팬에게 라켓을 건네 카를로스 알카라스와 함께 랠리를 펼친 뒤 하이파이브 하고 있다. 2026.01.09.

yesphoto@newsis.com

또 2세트 5게임 상황에선 신네르가 관중석의 한 어린 팬에게 라켓을 건네는 이색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신네르의 라켓을 받은 어린 팬은 코트에 들어와 알카라스와의 랠리 끝에 점수를 내기도 했다.

알카라스가 힘을 빼고 서브하는 등 남다른 팬서비스로 어린 팬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다.

이 장면 외에도 알카라스와 신네르는 경기 내내 팬들과 코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며 테니스의 재미를 확실하게 각인시

켰다.



[인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얀니크 신네르(왼쪽)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오른쪽)가 9일 오후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

서 열린 '현대카드 슈퍼매치 14' 경기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가운데는 코인 토스한 엑소 세훈. 2026.01.09.

yesphoto@newsis.com

알카라스와 신네르는 이날 경기 일정을 마무리하는 대로 호주로 이동해, 오는 18일 개막하는 시즌 첫 메이저 대회 호주오픈을

치른다.

한편 이날 경기 시작 전 서브 순서를 정하는 코인 토스는 그룹 엑소의 세훈이 진행했다.

경기 종료 후에는 중요무형문화재 나전장(제10호) 전수자인 김종민 장인이 만든 트로피가 시상식에서 두 선수에게 전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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